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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보훈처장, ‘고 제임스 그룬디 씨’ 유해 

국립대전현충원 임시 안치 긴급 지시 
□ 박민식 보훈처장,� 고 제임스 그룬디 씨의� 유해가 개인 집에 모셔져 있다는
보고 받고 유엔참전용사 예우 차원에서 ‘우선’� 국립대전현충원에 임시 안장
‘긴급’�지시

□ 국가보훈처,�부산유엔기념공원 안장 승인 등 모든 절차 완료 될 때까지 국립�

대전현충원에 임시 안치하고 예우 다해 모실 예정

□ 고�제임스 그룬디 씨의�국내 지인,�국가보훈처,�주한영국대사관과 사전 협의�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모셔와 자신의 집에 보관 중

□ 보훈처,�주한영국대사관과 부산유엔기념공원,�안장절차 마무리하고 최고의 예우로

참전용사 품격에 맞는 안장식 거행 예정

□ 국가보훈처는 21일(수) 부산에서 한 개인이 보관 중인 영국군 유엔

참전용사 고 제임스 그룬디 씨 유해(유골함)를 국립 대전현충원에 

긴급하게 임시 안치한다고 밝혔다.

□ 고 제임스 구룬디 씨의 유해는 국내 한 지인이 국가보훈처, 주한영국

대사관과 유엔참전용사 사후 안장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모셔와 본인의 집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고 제임스 그룬디 

씨의 유해가 개인의 집에 모셔져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선 

고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와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를 

하라 ”고 긴급하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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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부산지방보훈청장이 의전 

요원과 함께 고 제임스 그룬디 씨의 유해(유골함)를 부산에서 국립대전

현충원 충혼당으로 21일(수) 오후 모실 예정이다.

□ 국립대전현충원은 고 제임스 그룬디 씨의 유해를 인수하고 부산유엔

기념 공원 사후안장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최고의 예우로 모실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엔참전용사가 부산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고의 

예우로 모시고 있다.

ㅇ 현재까지 총 14분의 유해가 부산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 형식으로 

모셔져 있다.

□ 국가보훈처와 주한참전국대사관은 유엔참전용사의 안장 신청이 접수

되면, 유가족과 국내 봉환일정을 사전 협의해 유해 봉송 계획과 안장 

일정을 수립하고 있고, 관련 경비는 국가보훈처가 지원하고 있다.

□ 하지만, 이번 고 제임스 구룬디 씨의 경우는 이러한 사전 협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인이 개인 자격으로 국내에 모시고 오면서 

통상적인 유엔참전용사 사후 안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 국가보훈처는 주한영국대사관, 부산유엔기념공원과 고 제임스 구룬디

씨의 안장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고의 예우로 품격에 맞게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끝>


